
보도설명자료
배포일시 2020. 6. 2(화) /총 1매(본문1)

담당
부서

철도안전정책과 담 당 자
·과장 김 인, 사무관 김언찬
·☎ (044) 201-4600, 4617

철도특별사법경
찰대

담 당 자
·과장 김길호, 계장 송재영
·☎ (042) 615-5863, 5864

보 도 일 시 즉시 보도 가능합니다.

철도특별사법경찰대는 서울역 폭행사건을 적극 수사하고 

있으며, 조속한 시일 내 CCTV를 추가 설치하겠습니다.  

< JTBC, ’20.6.2.(화) >

◈ 서울역 외부 CCTV 확보 필요한데... 철도경찰은 ‘미적’

ㅇ 가해자를 쫓기 위해서 서울역 외부 영상 추적 필요한데
철도경찰은 관할서인 남대문 경찰서에 협조요청를 하지 않음을 지적

□ 철도특별사법경찰대(대장 도정석)는 지난 5.26(화) 13:50경 공항철도

서울역 1층에서 발생한 묻지마 폭행사건 용의자 조속 검거를 

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.

ㅇ 사건발생 장소가 폐쇄회로 텔레비전(CC-TV) 사각지대로 용의자 

검거에 어려움이 있었으나, 용의자 인상착의와 이동 동선을 확보

하였으며, 용의자 신원 확인 등을 위해 서울지방경찰청, 국립과학

수사연구원 등과 공조하여 추적 수사 중에 있음을 알려드립니다.

□ 아울러, CCTV가 설치되지 않은 장소에 대하여는 CCTV를 조속히 

추가 설치하여 사각지대를 해소하겠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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